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3 No. 4, pp. 121-129, April 2018

www.ksci.re.kr

https://doi.org/10.9708/jksci.2018.23.04.121

Types of perception on the body shape of old-old 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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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data of clothing development which can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body shape by examining the subjective evaluation and type characteristics of 

the old-old women themselves. Q methodology was used for the study of subjectivity. The types of 

the body shape of the old-old women were analyzed as five types: bent body with protruding 

abdomen, backward bent body with slender legs, inverted triangle, swollen cylinder, triangle. The 

bent body with protruding abdomen had a bent back and waist. They were recognized that the bust 

and shoulders were sagging and abdomen was protruding. The backward bent body with slender legs 

was the smallest of the five types with a BMI index and shoulders and bust were sagging. And knee 

and waist were bent and legs were thin. The inverted triangular shape showed the highest BMI index 

among the 5 types, indicating that it is obese. They thought that the upper body was developed and 

the lower body and legs were slender. The swollen cylinder shape was analyzed to be the smallest 

and the most fat body. The triangle shape had developed lower body and bent back and waist. It is 

considered that a design consideration is needed to cover the disadvantages of the body shape in 

consideration of not only wearing feeling but also aesthetic part when making clothes. By making 

ergonomic garme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ody shape, it can be expected to change the 

body shape due to the wearing of clothing that is not suitable for body shape and the effect on 

physical health in a positi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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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경제발전과 의료 기술 및 서비스의 향상으로 삶의 질이 높아

지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UN에서는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7% 이상인 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

입하였으며, 2017년 8월말 14.02%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접

어들었다[1].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학력,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춘 노인세대가 퇴직 후의 사회활동 감소

로 인한 시간을 문화 활동, 취미생활, 사회봉사 등으로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예전의 노인세대와는 다르게 사회

활동이 증가되면서 신체적인 만족을 위한 외모관리 행동도 적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Lennon & Rudd(1994)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외모로 본

인의 외모를 창조하고 이상적인 기준에 접근하기 위해 의복이

나 화장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이 동기화되어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2]. 즉, 외모관리행동이 노인들의 긍정적

이고 편안하며 즐거운 노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노인과 달리 요즘의 노인들은 이성 및 동성 친구, 

가족들에게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청장년층과 마찬

가지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자신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이와 같이 외모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확립을 위해 중요한 부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체형은 외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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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나로 인체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치수 및 체형, 프로포션

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을 겪게 되면서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되어 체형의 변화가 두

드러지게 된다[3]. 

체형의 변화에 있어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노화는 중요한 요

인 중 하나인데, 인간은 누구나 성장과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 

연령의 증가와 함께 신체적 변화를 느끼게 된다[4]. 노년기의 

구분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시대적 요인에 따라 다르다.  

Havighurst(1972)는 노년기를 후기 성숙기(Later maturity)인 

65세 이후부터 사망까지의 시기로 보고 있으며[5], Erikson 등

(1986)은 자아의 8단계 발달과정 중 자아통합감과 절망의 양극 

감정이 대립하는 8단계에 속하는 성인후기인 65세 이상을 노

인기로 간주하고 있다[6].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8조, 제9조, 

제10조와 제13조에서 노인의 정의는 만 65세 이상이며, 국민

연금법상의 노인은 60세 이상이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

령자는 만 55세 이상으로, 50세에서 55세는 준고령자로 분류

된다(LAWnB, 2017)[7].

노년기 여성의 신체적 노화는 지방 침착으로 인한 비만, 척

추 만곡으로 인한 등 굽음, 무릎 굽음 등의 원인으로 인해 다양

한 체형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노년기 여성의 체형을 노년기 

이전 여성과 비교할 때 형태와 크기, 자세 특성의 차이는 매우 

크며, 평균체형이나 표준체형과 형태적 차이가 큰 다양한 체형

특성이 나타나고 극단적인 체형 유형이 나타난다[8]. 노년기 

여성 체형은 척추의 점진적인 축소에 따른 신장의 저하 및 등

뼈의 굴절현상이 나타나며, 가슴둘레가 늘어나고 다리가 가늘

어지면서 피하지방의 이동에 의해 허리가 없어지고, 배와 엉덩

이 부위둘레가 증가하는 등 특히 둘레 항목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9]. 또, 배부위에 체지방이 축적되면서 아래 부위인 허

리와 대퇴, 무릎, 발목 등의 관절에 상당한 부하를 받으면서 무

릎이 굽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8]. 

이수진(2009)은 노년 여성의 체형을 젖힌체형, 표준체형, 숙

인체형, 휜체형으로 분류하였다[10]. 이양경(2008)은 측면체형

을 기준으로 체형을 분류하여 상반신 측면체형은 바른체형, 숙

인체형, 젖힌체형, 휜체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반신 측면체형은 

바로선체형, 앞으로기운체형, 뒤로젖힌체형, 무릎굽은체형으로 

분류하였다[8]. 김수아(2003)는 3유형으로 노인 여성의 체형

을 분류하였는데, 유형 1은 신장에 대해 상반신 앞면의 길이가 

길고, 체중에 대한 너비, 둘레, 두께 항목은 가장 작으며, 가슴

은 볼륨이 크고 하수가 적으며 등이 굽지 않아 상반신이 길고 

왜소하며 바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 유형 2는 신체 비례적으

로 가장 비만하고 어깨가 넓으며 가슴은 처지고 벌어졌으며 상

반신이 전체적으로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 유형 3은 비만요인

은 평균값을 보이며 신장에 대한 상반신 길이가 가장 짧고 굴

신된 체형이다[11]. 문지연(2002)은 하반신 체형을 4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전체적으로 크고 배부위의 너비와 둘레가 엉덩

이부위의 너비와 둘레보다 큰 체형, 허리, 배, 엉덩이부위가 균

형적이며, 전체적으로 너비와 둘레가 작은 체형, 허리, 배, 엉덩

이 너비가 거의 비슷한 H형 체형, 배부위와 엉덩이부위가 비슷

한 너비, 둘레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며, 허

리가 긴 체형 등으로 분류되었다[12]. 차수정(2017)은 60대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3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좁은 사

다리 형태의 비만체형, 종형태의 롱 슬림체형, 직사각형 형태의 

약간 비만체형으로 분류하였다[13].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년 여성의 실제 신체치수를 

가지고 체형을 분류한 것이며, 노년 여성 중에서도 70대 이상

의 고령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 여성 스스

로가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유형화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

가와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여 고령 여성의 체형을 아름답게 보

일 수 있는 의복에 필요한 조건을 파악해봄으로써 신체 외형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복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Q Methods

Q방법론은 1935년 물리학자이면서 의사소통이론을 바탕으

로 심리통계학자였던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개발된 방법

론이다. 그 후 Eysenck과 Thurston에 의해서 꾸준한 발전을 

이루다 Brown에 의해 완성된 연구방법이다[14]. Q방법론이란 

과학의 세계에서 간과되었거나 배제되었던 인간의 주관적 영역

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심리학을 포함하여 

사회과학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이다[15]. Q방법론

은 측정도구나 척도 등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양적 

연구방법과 달리, 사람들의 태도, 사고나 행동과 같은 주관적 

속성들에 대한 사람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방

법이다[16].

Q방법론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인간에 관한 연구에 일련

의 철학적, 심리학적, 통계적 그리고 심리측정과 관련된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객관주의 과학에서 대부분 무시되고 있는 주관

성을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을 적용해 정량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개발된 과학적 절차이자 특수한 통계기법이다[17-19]. 연구자

의 가정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자의 관점에서부터 시작되며 여

기에 사용되는 모든 진술문은 답변자의 자아참조적

(self-referent)의견으로 구성된다. Q방법론의 적용은 기존문

헌 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평가기준에 대하여 Q진술문을 

작성하고, 각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추출된 P표본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태도의 구조와 차이를 밝히는 것으로 이루어진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본인의 체형에 대해서 어떤 인식

을 가지고 있는지 행위자의 관점에서 답변자의 의견을 분류하

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연구의 절차는 Q모집단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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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Q표본 도출, P표본 선정, Q소팅 및 자료처리, Q분석, 유형 

해석의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20]. Q방법론은 무엇을 설명하

기 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인간심리, 인간행동분야와 같이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

거나 새로운 개념의 개발단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연구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21].

2. Study Plan

2.1 Q Population and Q Sample

Q모집단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

(concourse)이므로[16], 본 연구에서의 Q모집단은 고령 여성

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모든 의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Q표본의 선정은 Q모집단의 선정과 같이 성공적인 Q방법

론 연구를 위하여 중요하며 신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16]. Q

표본은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주제와 관련된 모든 진술문이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10],[12-13]와 조사된 자료를 통하

여 수집된 Q모집단의 40개 진술문을 패션관련 대학 교수님과 

전문가에게 먼저 제공하였다. 그 후, Q방법론에 적당한 수의 진

술문으로 추출을 하였다. 상반신 체형, 하반신 체형 등으로 구

분하여 최종적으로 31개의 Q표본을 구성하였다(Table 1). 

Q Sample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7 My height has decreased.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18 I have a big bust. 

3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19 My shoulders are fat.

4 My bust is sagging.
20

My legs are thinner than 

my body.5 My hip is sagging.

6 My back is bent. 21 I have an O leg.

7 My waist is bent. 22 My neck leaned forward.

8

The abdomen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23 I have thin thighs.

9
My shoulders are 

sagging.
24 My back is fat. 

10 I have big hips. 25 My armpit is fat. 

11 My knee is bent. 26

Che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hip 

circumference.

12

There is no difference 

among bu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and hip 

circumference. 

27

My hip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chest 

circumference.

13 My side is protruding. 28 I have a thick neck. 

14 I have a lean body. 29
I am thicker than the 

width of the body.

15 I am backward bent. 30 I don't have waist line.

16
I have thinner arms than 

my body.
31 I have a fat body.

Table 1. Q Statement selected as a sample

2.2 P Sample

P표본이란 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들을 뜻한다. Q방법론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보는 목적이 아닌 응답자 개개인 내의 중

요성 차이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small-sample doctrine)[16]. Q방법론은 표본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1인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가능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2일부터 2018년 2월 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P표본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명

의 P샘플을 선정하였다.

2.3 Q Sorting

Q소팅은 Q표본이 유사정상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

가 되도록 강제분류방식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은 Q표본을 정

상분포와 유사하게 분류하여 주요인분석이 가능하게 만든다. 

우선 P샘플들이 Q표본 31개를 모두 읽은 후 긍정과 중립, 그리

고 부정의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긍정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 진술문도 

분류하였다(Figure 1).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진술문은 중립의 

영역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Q소팅이 끝난 이후에는 양극단에 

위치한 긍정의 진술문 4개, 부정의 진술문 4개에 대해 그 진술

문을 선택한 이유를 심층 면담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조사한 

내용은 기록하여 분석결과에 활용하였다.

3. Statistic and Analysis Method

Q분석을 위하여 쿼넬 프로그램(QUANL pc program)을 활

용하였고, 변환점수(computational score)를 사용하여 코딩하

였으며,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Neutral

←disagree agree→

Q 

sample
2 3 3 4 5 4 3 3 2

score -4 -3 -2 -1 0 +1 +2 +3 +4

C.S. 1 2 3 4 5 6 7 8 9

Fig. 1. Distribution chart for Q sorting

III. Result

1. Analysis Results

고령 여성의 체형에 대한 인식 유형은 다음의 <Table 2>와 

같이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 2의 경우 부정적

인 부분이 31.93%이고 반대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68.07%로 

나타나 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 요인 3의 경우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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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tatement Type1 Type2 Type3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6 -0.3 1.3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0.2 -1.0 2.0

3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0.5 -0.8 -1.5

4 My bust is sagging. 1.5 1.1 1.1

5 My hip is sagging. 0.9 0.5 0.2

6 My back is bent. 1.4 0.4 -1.3

7 My waist is bent. 1.0 1.0 -0.7

8 The abdomen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0.3 0.3 1.1

9 My shoulders are sagging. 1.0 1.7 0.0

10 I have big hips. -0.7 -0.9 -0.6

11 My knee is bent. -1.1 1.3 -1.1

12 There is no difference among bu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and hip circumference. 0.3 0.1 0.4

13 My side is protruding. -1.0 -0.7 -0.7

14 I have a lean body. 1.7 -0.5 -1.4

15 I am backward bent. -2.3 1.6 0.2

16 I have thinner arms than my body. -0.1 0.2 -1.1

17 My height has decreased. 0.5 1.3 0.2

18 I have a big bust. -0.1 -1.4 2.0

19 My shoulders are fat. -1.3 -0.9 0.9

20 My legs are thinner than my body. 0.8 0.2 0.9

21 I have an O leg. -0.1 1.0 -0.2

22 My neck leaned forward. -0.0 0.8 -0.2

23 I have thin thighs. 0.7 1.2 -0.2

24 My back is fat. -1.4 -0.9 0.7

25 My armpit is fat. -1.3 -0.9 0.0

26 Che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hip circumference. 0.3 -1.4 0.7

27 My hip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chest circumference. -0.6 0.5 -2.0

28 I have a thick neck. -1.1 -0.8 0.0

29 I am thicker than the width of the body. 0.5 -0.3 0.4

30 I don't have waist line. -0.1 -0.5 -1.5

31 I have a fat body. -1.0 -2.2 0.3

Table 5. Standard scores by type of 3factors(Z-score)

정적인 부분이 48.31%이고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51.69%로 

나타나 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

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인적재치

(factor loading)가 ‘1’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5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72.32%를 설명하고 있었고, 제1유

형과 제5유형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제3유형

과 제4유형, 제1유형과 제2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형은 제2유형과 제4유형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Factor loading 4.7237 3.2644 1.8701

Variance 0.2362 0.1632 0.0935

Cumulative variance 0.2362 0.3994 0.4929

Table 2. Q Factor loading and variance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1 1.000 0.264 0.069 0.126 0.420

Type 2 0.264 1.000 -0.227 -0.441 0.187

Type 3 0.069 -0.227 1.000 0.418 -0.483

Type 4 0.126 -0.441 0.418 1.000 -0.015

Type 5 0.420 0.187 -0.483 -0.015 1.000

Table 3. Correlation of 5 types

Divisio

n
No.

Factor 

loading
Age

Weig

ht

(kg)

He ig

ht

(cm)

BMI
Chil

dren

B i r t

h 

age

Type 1

(n=9)

2 0.6641 74 57 160 22.27 1 25

3 1.0242 78 55 159 21.76 2 24

6 1.0318 76 65 158 26.04 2 25

8 0.7449 77 60 155 24.97 3 24

12 1.2844 79 65 159 25.71 2 22

13 1.2710 72 55 160 21.48 2 23

15 0.8367 76 63 160 24.61 2 24

16 1.0383 78 57 158 22.83 3 23

20 1.1477 80 60 153 25.63 3 19

Type 2

(n=2)

1 1.3303 72 52 160 20.31 1 26

4 1.5070 80 45 158 18.03 3 20

9 0.6877 80 65 156 26.04 2 23

10 1.6561 75 45 155 18.73 1 26

17 1.9877 77 48 154 20.24 2 24

Type 3

(n=2)

5 0.5426 79 78 155 32.47 3 20

14 1.1128 71 60 158 24.03 3 27

Type 4

(n=2)

11 0.7488 73 63 160 24.61 2 22

18 0.7634 71 70 150 31.11 1 27

Type 5

(n=2)

7 1.2726 72 57 155 23.73 3 23

19 0.8903 79 63 159 24.92 2 25

Table 4. Factor loading by type of P sample

제1유형은 9명, 제2유형은 5명,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은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의 경우 평균연령 76.67세

로, 몸무게는 평균 59.67kg, 키는 158.2cm, BMI(Body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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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는 23.84로 과체중이었다. 그러나 제1유형 중 2명은 과

체중, 4명은 정상, 3명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9명 전부 기혼이

며, 자녀수는 평균 2.22명으로 나타났다. 첫출산 나이는 평균 

23.2세로 나타났다. 제2유형은 평균연령 76.80세로 나타났다. 

제2유형의 몸무게는 51.0kg, 키는 157.0cm였으며, BMI는 

20.69로 정상이었다. 그러나 제2유형 중 저체중이 2명, 비만이 

1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은 평균 1.8명으로 나타났으며, 첫

출산연령은 23.8세로 나타났다. 제3유형의 경우 평균연령 75.0

세로 몸무게는 평균 69.0kg, 키는 156.5cm였으며, BMI는 

28.17로 비만이었다. 평균 자녀수는 3명으로 나타났으며, 첫출

산 연령은  23.5세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평균연령 72.0세로 

나타났다. 제4유형의 몸무게는 66.5kg, 키는 155.0cm였으며, 

BMI는 27.68로 비만이었다. 1명은 고도비만에 속하였고, 나머

지 1명은 과체중에 속하였다. 평균 자녀수는 1.5명이었으며, 첫

출산 연령은 24.5세로 나타났다. 제5유형은 평균연령 75.5세

로, 몸무게는 평균 60.0kg, 키는 157.0cm였으며, BMI는 

24.34로 과체중이었다. 평균 자녀수는 2.5명이고, 첫출산 연령

은 24.5세로 나타났다(Table 4). 

3요인의 유형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유형 1은 복부가 돌출

되어 있다(No.1), 하반신이 발달되어 있다(No.3), 가슴(No.4)

과 엉덩이가 처져 있다(No.5), 등(No.6)과 허리가 굽어 있다

(No.7), 옆구리가 돌출되어 있다(No.13), 숙인 체형이다

(No.14), 두께가 너비보다 두껍다(No.29), 허리선이 없다

(No.30)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유형 2는 어깨가 처져 있

다(No.9), 무릎이 굽어 있다(No.11), 뒤로 젖힌 체형이다

(No.15), 몸에 비해 팔이 가늘다(No.16), 키가 줄었다(No.17), 

O형 다리를 가지고 있다(No.21), 목이 숙여져 있다(No.22), 허

벅지가 가늘다(No.23), 엉덩이둘레가 가슴둘레보다 크다

(No.27)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유형 3은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No.2), 배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크다(No.8), 엉덩이가 

크다(No.11),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차이가 없다

(No.12), 가슴이 크다(No.18), 어깨에 살이 많다(No.19), 몸에 

비해 다리가 가늘다(No.20), 등(No.24)과 겨드랑이에 살이 많

다(No.25), 가슴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크다(No.26), 목이 두

껍다(No.28), 비만이다(No.31)는 항목에서 표준점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5).

2. Formation of Q type

2.1 Type 1: Bent body with protruding abdomen

제1유형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제1유형의 고령 여성들

은 모두 하체가 발달된(No.3) 유형이다. 제1유형에 강하게 동

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앞으로 숙인 체형이고(No.14), 

복부가 돌출되었으며(No.1), 가슴이 처져 있고(No.4), 등이 굽

어 있다고(No.6) 생각하고 있었다. 또, 어깨가 처지고(No.9), 

허리도 굽어 있다고(No.7)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무릎이 굽어 있고(No.11), 목이 두껍거나(No.28) 겨드랑이, 

어깨, 등에 살이 많다는(No.25, No.19, No.24) 항목에는 매우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뒤로 젖혀진 체형

(No.15)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14. I have a lean body. 1.69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57

4. My bust is sagging. 1.53

6. My back is bent. 1.37

9. My shoulders are sagging. 1.05

7. My waist is bent. 1.04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11. My knee is bent. -1.11

28. I have a thick neck. -1.14

25. My armpit is fat. -1.29

19. My shoulders are fat. -1.34

24. My back is fat. -1.43

15. I am backward bent. -2.31

Table 6. Characteristic of Type 1

요인가중치가 큰 12번(1.28), 13번(1.27), 20번(1.15) 응답

자는 제1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2번 응답자는 “앞으

로 숙여진 체형”이라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등과 허리

가 힘이 없어지고 앞으로 굽으면서 자꾸 숙여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키가 줄었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등이나 허리가 굽

기 때문에 젊을 때 바로 선 상태보다는 키가 줄었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또, “등이 굽어 있다”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척추도 자꾸 굽어지고 배에 힘이 없어서 접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몸통의 두께가 너비보다 두껍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

는 “배가 나오고 등에 살이 붙으면서 몸이 점점 동그랗게 변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 

“뚱뚱한 체형이다”, “옆구리가 돌출되어 있다”, “가슴이 크다”

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숙여진 체

형이므로 뒤로 젖혀지지는 않았으며, 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

하지는 않고 보통 체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배가 앞으로 나

오기는 하였지만 옆구리는 나오지 않았고 가슴보다는 배나 엉

덩이둘레가 더 크다고 생각하였다.

13번 응답자의 경우 “등이 굽어 있으며, 가슴둘레, 엉덩이둘

레, 허리둘레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 “앞으로 숙인 체형

이고 배가 나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등과 허리가 

굽으면서 앞으로 숙인 체형이 되었으며, 가슴과 엉덩이가 처지

고 배가 나오면서 몸통의 굴곡이 없어졌기 때문 ”이라고 응답

하였다. 그러나  “뒤로 젖혀진 체형은 아니고 팔이 몸에 비해 

가늘지도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앞으로 숙여진 체

형이고 팔과 다리에도 살이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옆구리가 돌출되지 않았고 어깨에는 살이 없다”고 응답하였

다. 이는 배가 앞으로 나와 있어 옆구리가 나와 보이지 않고 팔

뚝에 살이 많아 어깨는 살이 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20번 응답자는 “배가 돌출되어 있고 허리가 굽어 있다”

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나이가 들면서 복부에 지방이 쌓여 배

가 나왔으며 허리가 자꾸 힘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굽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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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가슴이 처지고 허벅지는 가늘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브래지어도 착용하지 않고 가슴이 탄

력이 없어지면서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몸

의 부위에 비해서 허벅지는 자꾸 가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20번 응답자는 “앞으로 숙인 체형은 아니며, 상체

보다는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대체

로 곧은 편인데 허리만 조금 굽었기 때문이며, 하체에 살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목이 두껍지 않고 엉덩이둘레가 

가슴둘레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목은 점

점 가늘어지고 배가 나와 있을 뿐 엉덩이는 크지 않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제1유형의 경우 등과 허리가 굽어 있어 앞으로 숙인 체형으

로 가슴과 어깨가 처져 있으며 복부가 나와 있는 체형으로 인

식되었다. 제1유형을 복부 돌출 숙인 체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2 Type 2: Backward bent body with slender legs

제2유형은 5명으로 구성되는데, 제2유형의 고령 여성들은 

제1유형과는 다소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어깨가 처져 있고(No.9), 뒤로 

젖혀진 체형이며(No.15), 무릎이 굽어 있고(No.11) 키가 줄었

다(No.17)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또, 넓적다리가 

가늘고(No.23) 가슴이 처져 있으며(No.4), 허리가 굽어 있고

(No.7) O형 다리를 가지고 있다(No.21)는 항목에 동의하였다. 

동의하지 못하는 항목으로는 가슴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크고

(No.26) 가슴이 발달되어 있으며(No.18). 뚱뚱한 체형(No.31)

이라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2
S t a n d a r d 

score

9. My shoulders are sagging. 1.75

15.I am backward bent. 1.64

11. My knee is bent. 1.34

17. My height has decreased. 1.33

23. I have thin thighs. 1.18

4. My bust is sagging. 1.13

7. My waist is bent. 1.04

21. I have an O leg. 1.03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2
S t a n d a r d 

score

26. Che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hip 

circumference.
-1.36

18. I have a big bust. -1.38

31. I have a fat body. -2.19

Table 7. Characteristic of Type 2

요인가중치가 큰 17번(1.99), 10번(1.66), 4번(1.51) 응답자

는 제2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17번 응답자는 “어깨가 

처져 있다”, “무릎이 굽어 있다”,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 “엉

덩이가 쳐져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어깨가 예전에 

비해 아래로 많이 처졌다”, “무릎이 자꾸 앞으로 굽어진다”, 

“뒤로 젖혀지면서 걸을 때 팔이 몸 뒤로 간다”, “엉덩이가 아래

로 처지면서 편평하게 바뀌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슴이 크

다”, “뚱뚱한 체형이다”, “옆구리가 돌출되어 있다”, “팔이 몸

에 비해 가늘다”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이유로는 “가슴에 살이 없고 편편하다”, “마른 체형

이다”, “옆구리가 나오지는 않았다”, “팔이 특별히 가늘지는 않

다”라고 응답하였다. 10번 응답자는 어깨가 처지고 키가 줄었

으며, O형 다리를 가진 뒤로 젖혀진 체형이라고 인식하였다. 그 

이유로는 상체가 자꾸 뒤로 젖혀지고 하체가 앞으로 나오는 거 

같고 다리에 살이 없어지면서 다리사이가 떠서 O자형으로 보이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어깨는 자꾸 처지고 키가 젊었을 때

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배가 나온 뚱뚱한 

체형, 허리가 없고 어깨에 살이 많은 체형은 아니라고 인식하였

다. 그 이유로는 마른 체형이라 살이 거의 없고 배도 나오지 않

고 오히려 골반뼈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번 응

답자는 “넓적다리가 가늘다”, “키가 줄었다”, “무릎이 굽어 있

다”, “가슴이 처져 있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 이유

로는 “다리가 계속 가늘어지고 있다”, “키가 허리가 굽으면서 

자꾸 줄어든다”, “허리가 아프면서 무릎을 앞으로 내밀고 걷는

다”, “가슴이 허리 가까이 내려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하

게 동의하지 않는 항목에는 “등에 살이 많다”, “뚱뚱한 체형이

다”, “목이 두껍다”, “배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크다”라고 하였

다. 그 이유로는 “말라서 전체적으로 살이 없어져 등에도 살이 

없다”, “살이 자꾸 빠져서 마른 체형이다”, “목이나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있다”, “배가 납작하고 없는 편이라 엉덩이가 더 크

다”라고 하였다. 

BMI 지수가 5유형 중에서 가장 작고, 키는 5유형 중 두 번

째로 큰 체형으로 마른 체형임을 알 수 있다.  제2유형은 어깨

와 가슴이 처지고 무릎과 허리가 굽어 있으며 다리가 가는 뒤

로 젖혀진 체형으로 인식되었다. 제2유형은 새다리 젖힌 체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2.3 Type 3: Inverted triangle 

제3유형은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유형, 제2유형

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제3유형의 고령 여성

들은 상체가 발달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상체가 발달되고(No.2), 가슴

이 크며(No.18), 복부가 돌출되어 있는 것(No.1)으로 나타났다. 

또, 가슴이 처져 있고(No.4) 배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것

(No.8)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팔이 몸에 비해 가늘다(No.16), 

무릎이 굽어 있다(No.11), 등이 굽어 있다(No.6), 앞으로 숙인 

체형이다(No.14),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No.3), 허리가 없다

(No.30), 엉덩이둘레가 가슴둘레보다 크다(No.27)는 진술문에

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 

요인가중치가 큰 14번(1.11) 응답자는 제3유형을 대표한다

고 볼 수 있다. 14번 응답자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가슴

이 크다”, “등에 살이 많다”,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다”고 응

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상체가 발달되어 다리가 가늘고 엉덩

이도 작지만 가슴이랑 팔에는 살이 많다”, “가슴둘레가 크고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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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도 큰 사이즈를 입는다”, “전체적으로 살이 많아 등에도 살이 

많다”, “다리가 몸에 비해 가늘고 역삼각형 체형으로 하체로 갈

수록 살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엉덩이둘레가 가슴둘레보

다 크다”, “무릎이 굽어 있다”, “하체가 발달되어 있다”, “등이 

굽어 있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상체가 

발달된 체형으로 가슴둘레가 더 크다”, “무릎이 아직은 굽지 않

았다”, “하체는 얇고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등은 아직 곧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Table 8. Characteristic of Type 3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3
S t a nd a r d 

score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2.00

18. I have a big bust. 2.00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27

4. My bust is sagging. 1.09

8. The abdomen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1.08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3
S t a nd a r d 

score

16. I have thinner arms than my body. -1.08

11. My knee is bent. -1.11

6. My back is bent. -1.28

14. I have a lean body. -1.45

3.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1.45

30. I don't have waist lline. -1.45

27. My hip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the chest 

circumference.
-2.00

제3유형은 BMI 지수가 5유형 중에서 가장 높아 비만이고, 

키는 세 번째로 작은 유형으로 상체가 발달되고 하체와 다리는 

빈약한 체형으로 역삼각형 체형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제3

유형을 역삼각형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2.4 Type 4: Swollen cylinder

제4유형은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유형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제4유형의 고령 여성들은 제3유

형과 다르게 복부가 발달되어 있고 허리가 없으며 어깨에 살이 

많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4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복부가 돌출되어 있고(No.1),  뚱뚱한 체형이

며(No.31), 허리가 없는 것(No.30)으로 나타났다. 또, 배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크고(No.8) 가슴이 처져 있으며(No.4) 어깨에 

살이 많고(No.19) 가슴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큰 것(No.26)으

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 차이

가 없고(No.12) 넓적다리가 가늘며(No.23), 뒤로 젖혀진 체형

이다(No.15), 등이 굽어 있다(No.6), 목이 앞으로 기울었다

(No.22), O형 다리를 가지고 있다(No.21), 무릎이 굽어 있다

(No.11)는 진술문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Table 9). 

요인가중치가 큰 18번(0.77) 응답자는 제4유형을 대표한다

고 볼 수 있다. 18번 응답자는 “뚱뚱한 체형이다”, “복부가 돌

출되어 있다”, “어깨에 살이 많다”, “가슴이 처져 있다”고 응답

하였다. 그 이유로는 “뚱뚱한 편으로 전체적으로 살이 많다”, “ 

배가 많이 나와 있는 편으로 가슴 아래부터 전체적으로 나왔

다”, “어깨와 등부분 모두 살이 많다”, “가슴이 크니까 아래로 

많이 처져 배와 붙어 있다”고 하였다.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4
Standard 

score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77

31. I have a fat body. 1.52

30. I don't have waist lline. 1.52

8. The abdomen is larger than the hip 

circumference.
1.51

4. My bust is sagging. 1.27

19. My shoulders are fat. 1.02

26. Che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hip 

circumference.
1.01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4
Standard 

score

12. There is no difference among bu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and hip 

circumference. 

-1.01

23. I have thin thighs. -1.01

15. I am backward bent. -1.02

6. My back is bent. -1.02

22. My neck leaned forward. -1.26

21. I have an O leg. -1.51

11. My knee is bent. -2.02

Table 9. Characteristic of Type 4

그러나 “무릎이 굽어 있다”, “등이 굽어 있다”,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 “앞으로 숙인 체형이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

다. 그 이유로는 “무릎이 굽지는 않았고 바른 편이다”, “등이나 

허리는 굽지 않았다”, “뒤로 젖혀지지 않고 바른 편이다”, “아

직은 숙여지지는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18번 응답자는 고도비

만에 속하며, 전체적으로 살이 많고 배와 가슴이 돌출되어 있는 

체형으로 볼록한 원기둥 형태의 체형으로 인식되었다. 

BMI 지수가 5유형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유형으로, 4유형

에 속하는 피험자 모두가 과체중, 고도비만에 속하였으며, 키는 

가장 작은 유형이다. 전체적으로 몸에 살이 많은 체형으로  제4

유형을 볼록한 원기둥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2.5 Type 5: Triangle

제5유형은 총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유형과는 상반

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제5유형의 고령 여성들은 

제3유형과 반대로 하체가 발달되고 복부가 돌출된 유형으로 분

석되었다. 제5유형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앞으로 숙인 체형이고(No.14),  키가 줄었으며(No.17), 하체가 

발달되어 있는 것(No.3)으로 나타났다. 또, 등이 굽어 있고

(No.6) 복부가 돌출되어 있는 것(No.1)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에 어깨에 살이 많고(No.19) 뒤로 젖혀진 체형이다(No.15), 가

슴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크다(No.26), O형 다리를 가지고 있

다(No.6),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No.2)는 진술문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0). 

요인가중치가 큰 7번(1.27) 응답자는 제5유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7번 응답자는 “앞으로 숙인 체형이다”, “키가 줄었

다”, “엉덩이가 크다”, “등이 굽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

유로는 “허리와 척추가 안 좋다 보니 앞으로 자꾸 숙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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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는 키가 160cm였는데 지금은 155cm로 5cm나 줄었

다”, “원래 유전적으로 엉덩이가 큰 편인데 폐경기 이후에 더 

커졌다”, “척추가 안 좋아 등이 계속 굽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엉덩이가 처져 있다”,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 “뒤

로 젖혀진 체형이다”, “O형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아직 엉덩이는 처지지 않은 편

이다”, “가슴보다는 엉덩이가 더 크다”, “등이 굽어 앞으로 숙

여져 있다”, “아직은 다리는 바른 편이다”고 응답하였다. 7번 

응답자는 과체중에 속하며, 등과 허리가 굽고 엉덩이가 큰 숙인 

체형으로 인식되었다.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5
S t a n d a r d 

score

14. I have a lean body. 2.07

17. My height has decreased. 2.07

3. I have a developed under body. 1.55

6. My back is bent. 1.13

1. I have a protruding abdomen. 1.03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5
S t a n d a r d 

score

19. My shoulders are fat. -1.03

15. I am backward bent. -1.34

26. Chest circumference is larger than hip 

circumference.
-1.46

21. I have an O leg. -1.55

2. I have a developed upper body. -2.07

Table 10. Characteristic of Type 5

BMI 지수가 5유형 중에서 중간에 속하는 유형으로, 5유형에 

속하는 피험자 모두가 과체중에 속하였으며, 키는 두 번째로 큰 

유형이다. 전체적으로 상체는 살이 없고 하체가 발달되어 있으며, 

등과 허리가 굽어 숙인 체형으로, 삼각형 체형으로 명명하였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고령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유형

화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유형별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신체 외형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복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양적 및 실험설계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은 실제 고령 

여성의 신체치수를 분석하여 체형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은 고령 여성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탐

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고령

여성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주관성 연구를 활용하였

다. 이를 통해 고령 여성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나타내는 다양

한 유형들이 갖고 있는 주관성의 형성과정과 주요 특징을 탐색

하고 분석하였다. 

고령 여성의 체형에 대한 유형은 복부돌출 숙인체형, 새다리 

젖힌 체형, 역삼각형 체형, 볼록한 원기둥 체형, 삼각형 체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복부돌출 숙인체형은 등과 허리가 

굽어 앞으로 숙인 체형으로 가슴과 어깨가 처져 있으며 복부가 

나와 있는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다리 젖

힌 체형은 BMI지수가 5유형 중 가장 작은 마른 체형이며 어깨

와 가슴이 처지고 무릎과 허리가 굽어 있으며 다리가 가는 뒤

로 젖혀진 체형으로 분류되었다. 역삼각형 체형은 5유형 중 가

장 BMI지수가 높아 비만이었고, 키는 세 번째로 작으며 상체가 

발달되고 하체와 다리는 빈약한 체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록한 원기둥 체형은 키가 가장 작고 BMI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유형으로  전체적으로 몸에 살이 많은 체형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 체형은 BMI지수가 중간에 속

하는 유형으로 상체에는 살이 없고 하체가 발달되어 있으며, 등

과 허리가 굽어 숙인 체형으로 인식되었다.

자료의 분석결과, 고령 여성의 체형은 크게 5가지로 복부가 

나온 숙인체형, 다리가 가는 젖힌 체형, 역삼각형, 볼록 원기둥, 

삼각형 체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령 여성들은 본인의 체형을 

5가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고령 여성의 체형을 바탕

으로 체형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 및 패턴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 여성은 대체로 복부가 돌출되고 가

슴과 엉덩이는 처져 가슴, 허리, 엉덩이의 구분이 많지 않은 두

루뭉술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척추의 만

곡으로 등과 허리가 굽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

로 상의 제작 시 앞중심길이와 등길이의 설정을 20대의 표준체

형과는 다르게 해주어야 한다. 앞중심길이는 등과 허리의 굽음

으로 인해 짧게 설정하고 등길이는 길게 설정하여야 착용 시 

허리선의 평행을 맞추어 줄 수 있다. 또, 바지의 밑위길이 설정 

시에도 복부가 돌출되는 체형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며, 밑위길

이를 좀 더 길게 설정하여 착용 시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착용감뿐만 아니라 미적인 부분도 고려

하여 이러한 체형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체형의 특징을 고려한 인간공

학적 의복을 제작함으로써 체형에 부적합한 의복 착용으로 인

한 체형의 변화 및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긍정적인 방향

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체형 및 생리적, 

신체적인 변화 등을 고려한 의복의 디자인 및 여밈 장치의 개

선을 통하여 활동성이 증가되고 있는 고령 여성의 다양한 활동

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실버

의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서울과 충북 지역의 70세 이상 고령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 여성의 

체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비록 Q방법론이 소수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질적 연구

이지만, 일반화의 가능성 여부를 검증할 방법이 필요할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 검증을 거

쳐 인식 체형과 실제 체형의 차이를 비교․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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